
태양광, 2012년에도 회복 불투명
유진증권, 세계적 증설과 재정위기로 … 2012년 7월 FIT가 전환점

태양광산업 회복은 2012년 7월이 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유진투자증권은 태양광산업이 장기적으로는 성장하겠지만 회복은 2012년 7월 이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고 10월25일 발표했다.

유진투자증권 곽진희 연구원은 세계적인 신증설 급증, 유럽과 미국의 재정위기에 따른 보조금 지원 중단 등

을 이유로 “2012년은 태양광 생산기업들에게 가혹한 시기가 될 것이며 반전은 빨라야 2012년 7월 이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2년 7월을 전환의 계기로 예상한 것은 중국과 일본에서 FIT(발전차액지원제도)가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이 개선되면 태양광 관련주가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가장 가격 매력도가 높은 주식은 OCI”라며 “중국과 일본의 FIT가 촉매가 될 수 있는 2012년 상반

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매수할 것을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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